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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. 3. 27.(수)

법무부, 2024년 제1회 ‘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’ 개최
- 피해자국선변호사· 진술조력인 및 스토킹 처벌 제도의 개선방향 등 논의 -

□ 법무부는 2024. 3. 27.(수) 15: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

‘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*’를 개최하였습니다.

   * 2005년 10월 발족, 여성·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

□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, ‘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

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’, ‘온라인스토킹 관련 ｢스토킹처벌법｣

제·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’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

논의를 나누었습니다.

❍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

-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

180명이 활동 중으로, 성폭력·아동학대·인신매매·장애인 범죄

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*도 증가했습니다.

      * 피해자 국선변호사 : (2013년) 8,064건 → (2023년) 37,150건

진술조력인 : (2014년) 386건 → (2023년) 4,231건

-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, 전문성에 부합하는 

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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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온라인스토킹 관련 ｢스토킹처벌법｣ 제·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

-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

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

등을 내용으로「스토킹처벌법」을 개정하였습니다.

-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

하다는 우려가 있어,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과 

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

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모았

습니다.

□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“법무부는 앞으로도 ‘공정하고 따뜻한 법치

행정’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

수사하고,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 ·지원을

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하였습니다.

□ 법무부는 이후에도 보다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

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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